
안녕하세요?

최근 미국은 새로운 형태의 다자간 경제협정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IPEF(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이에 한국무역
협회 통상지원센터에서는 우리 기업의 입장을 여쭙고자 합니다. 

모든 질문에 답해주실 필요는 없지만, 
답변이 가능하신 질문에는 가급적 구체적으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작성해주신 귀중한 의견은 IPEF 협상을 위한 업계 의견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 익명성은 보장됩니다. 

또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분들에게는 소정의 상품(3만원 상당 기프
티콘)을 제공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설문기간 : ~7/6(수)
문    의 :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02-6000-5477, 5617)
 

▣ 질문 내용 

【전반적 의견】

ㅇ IPEF로부터 기대하는 긍정적 영향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ㅇ IPEF로인해 예상되는 부정적 영향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 만약 중국의 보복 조치 시행 시 예상되는 피해는? 

ㅇ IPEF 참여국가들 중 교류 확대가 기대되는 국가 및 이유는? 우려되
는 국가 및 이유는?

【의제(pillar)별 의견】  

IPEF는 총 4개의 의제(pillar)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의제별로 예상되
는 세부 주재들을 참고하시고 이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1. 공정하고 회복력 있는 무역(fair and resilient trade>
  • 디지털경제 : 데이터 이동, 데이터 로컬화, 중소기업 육성 등

    * 디지털 재화 비차별대우, 지식재산권, 디지털 표준, 기술규제(망중립성)

  • 온라인 보안, AI의 비윤리적 사용 제재 

  • 노동 / 환경 기준 강화

  • 상품의 국경간 이동 원활화   

ㅇ‘공정하고 회복력 있는 무역’pillar는 관세 인하를 포함하지 않을 예
정입니다. 관세 인하를 제외한 무역원활화 중 반영되었으면 하는 협의 
내용이 있습니까? 

   - 통관절차 간소화, 비관세 장벽 완화 등

ㅇ 노동, 환경 기준 강화에 있어 우려하는 사안 또는 반영되었으면 하
는 사안이 있습니까?

ㅇ 디지털 경제에서 반영되었으면 하는 내용 및 우려되는 내용은? 

2. 공급망 회복탄력성(Supply Chain Resilience)
 • 참여국 간 연대를 통한 위기 대응 (re-shoring, near-shoring, friend-shoring)

 • 정보공유 및 조기경보 시스템

 • 필수 광물 공급망 지도화(Mapping) 

 • 공동 투자 기회    

 
ㅇ 공급망 재편과 관련하여 바라는 점은?  
   - 수출 확대 등 공급망 참여 기회 확대 차원 
   - 소싱, 공급망 교란 대응(다변화) 차원

ㅇ 어떤 내용이 협정에 반영되어야 기업 입장에서 혜택이 될지? 

ㅇ 중국을 제외한 미국 주도 공급망 재편에 대한 귀사의 입장은?
  - 우려되는 점, 대응책 등

ㅇ 공급망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
하십니까? (국가 간 정보공유 및 조기경보시스템, 필수 광물 공급망 
지도화, 공급망 다변화 등) 



3. 청정에너지/탈탄소/인프라(Clean Energy, Decarbonization, and 

Infrastructure)
 • 청정에너지등인프라 투자

 • 재생에너지, 탈탄소, 에너지 효율, 메탄 저감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 청정 기술 제조와 혁신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경제성장    

ㅇ 위 의제를 통한 어떤 기회 창출을 기대하시는지요? 또한 어떤 우려
가 있으신지요?

ㅇ 어떤 내용이 협정에 반영되었으면 합니까? 
   - 친환경 제품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들에 대해 어떤 인센티브등
  

4. 조세 및 반부패 (Tax and Anti-corruption)
 • 효과적 조세,  자금세탁 방지, 뇌물방지 

 • 조세 정보공유, UN 기준에근거한 뇌물 처벌,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ship) 적용

 
ㅇ 조세 및 반부패 의제 관련 우려되는 부분은 어떤 것입니까?

【기타】  

ㅇ 이외에도 IPEF 협상 관련하여 목소리를 내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